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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요 내용 

D공포-車구제안 불발 

`뉴욕 또 폭락` 

[다우: 7552.29pt 

      (-5.56%) 

20일(현지시간) 뉴욕 주식시장이 이틀째 폭락세를 이어감. S&P500 지

수는 11년전인 1997년 수준으로 추락했음. 하락 출발한 주요 지수는 

장중 수 차례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자동차 구제법안 표

결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장 막판 낙폭을 키웠음. 

美의회, 자동차구제법

안 표결 12월로 연기 

미국 의회는 파산 위기에 내몰린 자동차산업 구제법안에 대한 표결 처

리를 다음달로 연기했음. 일각에서는 의회 일정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

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.  

금융주, 날개없는 추락 씨티그룹(C)은 사우디 아라비아 왕자의 지분 확대 소식에도 불구하고 

26.4% 폭락했음. JP모간체이스(JPM)가 17.9%, 뱅크오브아메리카(BAC)

가 13.9%, 골드만삭스(GS)가 5.8% 각각 내렸음.  

유가, 50弗 붕괴 마감 

[WTI: $49.42 

      (-$4.68) 

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전망으로 50달러선 아

래로 떨어졌음. 이로써 WTI는 지난 2007년 1월 이후 처음으로 50달러

선을 깨고 내려섰음. 장중에는 48.64달러까지 추락, 2005년 5월 이후 

최저치를 기록. WTI는 지난 7월 147.2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

뒤 4개월만에 100달러 가까이 추락했음. 

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 

`16년 최대` 

미국의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16년 최대치로 치솟았음. 대공황 

이후 최악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깊숙히 확산되면서 디플레이션 공

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

로 풀이됨.  

10월 경기선행지수 

0.8%↓ 

미국의 향후 3~6개월 뒤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월가 전

망치를 하회하며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음. 미국의 민간경제연구기관

인 컨퍼런스보드는 10월 경기선행지수가 전월의 0.1%(수정치)에서 -

0.8%로 떨어졌다고 밝혔고,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

인 -0.6%도 하회한 수준. 

유럽 증시, 이틀 연속 

큰 폭 하락 

20일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핵심지수 FTSE100은 전일 대비 3.26% 하

락한 3,874.99로 4,000선이 다시 붕괴. FTSE100은 전날 4.82% 폭락. 

개장 초반 1∼2%대 약세로 출발했던 유럽 증시는 오후 들어 미국에서 

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1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

과 미 동부 지역의 생산 활동이 위축됐다는 통계치가 발표되면서 장 후

반 하락폭 확대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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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흉한 소식만 가득, 

닛케이 6.9%↓ 

닛케이 평균주가는 전일 대비 6.9% 떨어진 7,703.04로, 토픽스지수는 

5.5% 밀린 782.28로 각각 거래를 마감. 대표적 수출주인 소니, 니콘, 

토요타자동차 등이 큰 폭 하락. 소니가 6.3%, 니콘이 4.6% 떨어지고 

토요타와 혼다는 각각 3.3%, 6.9% 하락. 금융주도 동반 하락. 일본 1, 

2, 3위 은행 미쓰비시파이낸셜, 미즈호파이낸셜, 스미토모미쓰이가 

6~9%대 하락. 

한·중·일 정상회의, 12

월13일 사상 첫 개최 

청와대는 21일 "다음달 13일 후쿠오카에서 3국 정상회의가 개최 된다"

고 발표. 이번 회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·중·일 3국 

공조 방안과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

예정. 

10월 회사채 44% 급

감 

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면서 10월 회사채 발행 규모

가 전달에 비해 44% 줄어든 2조 2,500억원에 그침. 경기악화 우려로 

은행 대출 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회사채 발행 금리마저 치솟고 있어 기

업들의 자금난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

한국은행 24일 채안펀

드 지원방안 발표 

한국은행이 오는 24일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와 방법

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힘. CD나 CP를 한국은행이 매입하

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함 

국내주식펀드 순자산액 

50조 아래로 

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이 사흘째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순자산액은 

50조원선 아래로 떨어짐.  

<참고>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.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 
 


